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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nurse’s image of nursing students, and mediating ef-
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nurse’s imag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4th to the 7th of 
October in 2011, from 277 nursing students in Gyeongnam area using questionnaire, t-test, ANOVA, and correlation efficient were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There were statistically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and nurse’s image of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in major was found to complete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nurse’s image. Conclusion: Self-
efficacy exerted an influence on nurse’s image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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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이미지는 간호의 본질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이를 통

해 간호사의 잠재능력 개발은 물론이고 간호에 대한 정책결정, 학생

들의 진로결정, 대중들의 간호서비스에 대한 인식, 간호사의 자아이

미지, 직무만족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Kalisch, Begeby, & Neu-

mann, 2007). 바람직한 간호이미지는 간호대상자의 만족과 함께 간

호사의 직업적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대중으로부터 간호의 기여를 

인정받는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간

호사가 더욱 좋은 간호사상을 이루고 독자적이 되도록 전문적인 

자격과 자신의 위치에서 더욱 철저한 업무수행을 갖추며, 의료소비

자에게 전문가로서 믿음과 신뢰를 갖게 하는 바람직한 이미지를 정

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Yang, 2003). 

이미지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나 정보에 의해 

부단히 생성되고 변화하는 것으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역

시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실습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변

화될 수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이 간호학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사

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면 간호에 대한 일반대중의 

이미지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학생들이 보다 자부심을 갖고 간호

학 및 실습에 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임상이나 지역사회 등 간

호현장에서 간호사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Oh, Choi, Kwon, & Park, 2005). 

전공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

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로서 자

아와 일의 성취를 실현하기 위한 직업세계를 잘 이해할 때 발생하

주요어: 간호대학생,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간호사이미지

Address reprint requests to:  No, Ji-Yeong
 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51 Uibyeong-ro, Jinju 660-757, Korea
 Tel: +82-55-740-1845 Fax: +82-55-743-3010 E-mail : nsophiay@naver.com
투고일: 2012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 2012년 12월 20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24일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간호사이미지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89

는 것으로(Ha, 2000), 전공만족도가 높을 때 간호직에 대한 긍정적

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Lee, 2011). Barron, West와 Reeves (2007)

는 전공에 대한 불만족이 간호대학생들이 추후 간호사가 되었을 

때 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올바른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되며 이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혼란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져 결국 긍정적인 전문직관 형성을 방해한다고 하였

다. Kim (2007)은 전공만족이 직업과 관련된 과제 및 역할 수행에 대

한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

이 올바른 간호사이미지를 형성하고, 간호사로서의 자질을 갖추도

록 교육하기 위해서는 간호학 전공만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

할 필요가 있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위를 수행하는 자신

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써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성공적인 업

무 수행에 문제를 일으킨다(Bandura, 1986).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

람은 학업수행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Chartrand, Camp, & McFadden, 1992),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고 선행연구(Ham, 2011)에서 밝

히고 있다. Sung (2005)은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과 학업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Zajacova, Lynch와 Espenshade (2005)

는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전공 관련 학업수행을 예측하는데 좋은 

인자라고 하면서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하

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며, 전공만족도는 간호사이미지를 형성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간호사이미지 

관련 선행연구로는 자아존중감(Yang, 2003), 전문직 자아개념(Yee, 

2004), 전문직사회화(Choi & Ha, 2009), 간호전문직관(Lee, 2011) 등

과의 관계 연구가 있었으며, 전공만족도 관련 선행연구로는 성정체

감과 성고정관념(Lee, 2004), 사회성과 자아존중감(Kwon, & Yeun, 

2007), 전문직 자아개념(Kim, 2011) 등과의 관계 연구가 있었다. 그러

나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간호사이미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적 요소를 찾는 연구와 전공만족도가 자기효능감과 간호사이미지 

사이를 매개할 가능성을 검증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기에 이들 

상관관계를 밝혀 간호대학생이 바람직한 간호사이미지를 형성하

는데,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교육방안을 마련하

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전공만

족도, 간호사이미지의 관계를 알아보고, 자기효능감과 간호사이미

지 관계에서 전공만족도가 매개변수로서의 효과를 가지는지를 탐

색해봄으로써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간호사이미지간의 관계에 대한 전

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간호사이미지 정도를 확

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간

호사이미지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간호사이미지의 상관관

계를 확인한다.

넷째, 대상자의 전공만족도가 자기효능감과 간호사이미지에 미

치는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3.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는 경남지역 소재 1개의 간호교육기관으로 국한되

어 있어 이를 확대 해석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가 3년제 교과과정의 간호학생들이므로 4

년제 학생들과 비교하는데는 제한점이 있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간호사이미지 간의 관계

에 대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남에 소재하고 있는 1개 대학 3년제 간호

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대학의 학과장에게 연구목적과 진행절

차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연구진행에 대한 허락 하에 연구에 참여

하기로 동의한 280명을 편의 추출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도구는 일반적 특성 8문항, 자기효능감 23문항, 

전공만족도 18문항, 간호사이미지 28문항을 포함한 총 7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자기효능감 

Sherer 등(1982)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Hong (1995)이 

번안한 도구로 총 23문항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 사회적 자

기효능감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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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Hong (1995)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 =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이었다.

2) 전공만족도

Ha (2000)가 작성한 34문항의 학과만족 도구 중 Lee (2004)가 전공

만족 관련 18문항을 추출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

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인식만족 6문항, 전공학문에 대한 일

반만족 6문항,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 3문항, 교과에 대한 교과만

족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Lee (2004)

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 =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3) 간호사이미지

본 도구는 Yang (1998)이 제작한 간호사이미지 측정도구로 총 28

문항으로 전통적 이미지 12문항, 사회적 이미지 7문항, 전문적 이미

지 6문항, 개인적 이미지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인 문항

으로 구성된 개인적 이미지는 역환산하였다. 도구는 5점 Likert 척

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이미지가 좋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

의 신뢰도는 Yang (1998)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 =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10월 4일부터 7일까지였으며, 본 연구 목

적과 내용에 동의를 한 간호과 학생들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

부하여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지 작성 전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

리되며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설문지 작성방법 등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 학생을 대

상으로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 설문지 작성시간은 약 20분이었으

며, 학생들이 설문지를 완성한 즉시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수집

된 자료 중 응답이 불충분한 3부를 제외하고 총 277부가 최종분석

에 사용되었다.

5. 자료 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 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

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

였고, 사후검정은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자기효능감, 전공만족

도, 간호사이미지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

용하였으며, 간호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간호사이미지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는 단순회귀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277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학년은 1학

년이 117명(42.3%)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성별은 여학생이 248

명(89.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종교는 가진 사람이 147명(53.1%)

이었으며, 학교성적은 ‘중’이 178명(64.2%)으로 가장 많았다. 학과선

택 이유에서는 ‘취업용이’가 87명(31.4%), ‘적성’이 78명(28.2%), ‘가족

의 권유’가 73명(26.3%), ‘입시 결과’가 32명(11.6%), ‘기타’가 7명(2.5%)

의 순이었다.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이 160명(57.8%), 입원경험이 

있는 학생은 93명(33.6%), 가족이나 친척 중 간호사가 있는 학생이 68

명(24.5%)이었다(Table 1).

2.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간호사이미지의 정도

본 연구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간호사이미지의 정

도를 측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평균 3.38점이었으며,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 평균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3.16점, ‘사회적 

자기효능감’ 3.40점이었다. 전공만족도는 평균 3.57점이었으며, 전공

만족도의 하위영역 평균은 ‘일반만족’ 3.58점, ‘인식만족’ 3.39점, ‘관

계만족’ 3.14점, ‘교과만족’ 2.98점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이미지는 

평균 3.58점이었으며, 간호사이미지 하위영역 평균은 ‘전문적 이미

지’ 3.93점, ‘전통적 이미지’ 3.57점, ‘사회적 이미지’ 3.39점, ‘개인적 이

미지’ 2.98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간호사이미지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간호

사이미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학년(F = 6.50, p =  

.002), 학교 성적(F =10.00, p < .001), 학과선택(F = 4.03, p = .003), 임상실

습(t =2.53, p = .01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Duncan test로 사후검정한 결과 학년은 ‘1, 2학년’이 ‘3학년’ 집단보다, 

학교 성적은 ‘상’과 ‘중’인 집단이 ‘하’집단보다, 학과선택의 이유가 ‘적

성’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자기효능감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았다. 전공만족도는 성별(t =2.04, p = .042), 학교 성적(F = 9.08, 

p < .001), 학과 선택(F = 5.17,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 성적은 ‘상’과 ‘중’인 집단이 ‘하’집단이 높았으나 학과선

택은 분산분석에서는 차이를 보였으나 사후검정결과에서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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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었다. 간호사이미지는 성별(t=3.14, p = .002), 학과 선택(F = 4.86, 

p < .001), 임상실습(t= -2.45, p = .01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결과 학과선택의 이유가 ‘적성’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간호사이미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다(Table 1). 

4.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간호사이미지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간호사이미지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는 정

적 상관관계(r= .41, p < .001), 자기효능감과 간호사이미지는 정적 상

관관계(r= .29, p < .001)를 보였으며, 전공만족도와 간호사이미지도 

정적 상관관계(r= .65, p < .001)가 나타났다(Table 3). 

5. 자기효능감과 간호사이미지 변인 간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간호사이미지 변인 간의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1.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Nurse’s Imag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 = 277)

Characteristics Frequency %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Nurse’s image

M (SD) t or F (p) Duncan M (SD) t or F (p) Duncan M (SD) t or F (p) Duncan

Grade
  1 117 42.3 3.43 (.38) 6.50 (.002) a 3.60 (.47) 2.05 (.131) 3.64 (.43) 2.35 (.098)
  2 89 32.1 3.41 (.35) a 3.61 (.42) 3.57 (.37)
  3 71 25.6 3.25 (.41) b 3.48 (.42) 3.50 (.45)
Gender
  Male 29 10.5 3.50 (.54) 1.60 (.111) 3.73 (.64) 2.04 (.042) 3.81 (.52) 3.14 (.002)
  Female 248 89.5 3.37 (.38) 3.55 (.41) 3.56 (.40)
Religion
  Have 147 53.1 3.42 (.39) 1.54 (.124) 3.60 (.47) 1.07 (.284) 3.61 (.41) 1.08 (.280)
  None 130 46.9 3.34 (.40) 3.54 (.42) 3.55 (.44)
School record
  High 44 15.9 3.53 (.38) 10.00 ( < .001) a 3.72 (.50) 9.08 ( < .001) a 3.66 (.51) 2.00 (.137)
  Middle 178 64.2 3.40 (.38) a 3.60 (.42) a 3.59 (.42)
  Low 55 19.9 3.19 (.43) b 3.36 (.42) b 3.49 (.32)
Department choice
  Persuasion of family 73 26.3 3.35 (.32) 4.03 (.003) a,b 3.52 (.40) 5.17 ( < .001) 3.55 (.35) 4.86 ( < .001) a,b,c
  Aptitude 78 28.2 3.52 (.42) a 3.76 (.46) 3.74 (.49) a
  Easy employment 87 31.4 3.30 (.42) a,b 3.48 (.40) 3.48 (.38) b,c
  Entrance exam result 32 11.6 3.38 (.34) a,b 3.52 (.51) 3.62 (.40) a,b
  Etc 7 2.5 3.17 (.58) b 3.40 (.55) 3.36 (.27) c
Practice experience
  Yes 160 57.8 3.43 (.38) 2.53 (.012) 3.60 (.44) 1.24 (.218) 3.53 (.39) -2.45 (.015)
  No 117 42.2 3.31 (.42) 3.53 (.46) 3.65 (.45)
Hospitalization experience
  Yes 93 33.6 3.39 (.42) -0.17 (.865) 3.54 (.46) -0.84 (.402) 3.60 (.45) 0.43 (.666)
  No 184 66.4 3.38 (.39) 3.59 (.44) 3.58 (.41)
Nurse in family or relative
  Yes 68 24.5 3.36 (.46) -0.44 (.661) 3.65 (.44) 1.60 (.112) 3.65 (.45) 1.58 (.115)
  No 209 75.5 3.39 (.38) 3.55 (.44) 3.56 (.4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Variables       (N = 277)

Variables Mean ± SD

General-efficacy 3.16 ± 40
Society-efficacy 3.40 ± 52
Self-efficacy 3.38 ± 40
Recognition satisfaction 3.39 ± 50
General satisfaction 3.58 ± 57
Relationship satisfaction 3.14 ± 69
Course satisfaction 2.98 ± 66
Satisfaction in major 3.57 ± 45
Traditional image 3.57 ± 49
Social image 3.39 ± 51
Professional image 3.93 ± 46
Personal image 2.98 ± 56
Nurse's image 3.58 ± 42

Table 3. Correlations Among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and 
Nurse’s Image

Variables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Nurse's image

Self-efficacy 1
Satisfaction in major .41 ( < .001) 1
Nurse's image .29 ( < .001) .65 ( < .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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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인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수인 전공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단순회귀분석에서는 표준회귀계수  

β값이 .41 (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

인 자기효능감이 종속변수인 간호사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β값

이 .29 (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에서 독립변수인 자

기효능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 전공만족도는 β값이 .58 

(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때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이 

β값(.05)이 2단계 β값(.29)의 크기보다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기 때문에 완전매개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Table 4). 

Figure 1과 같이 전공만족도는 자기효능감과 간호사이미지 사이

의 인과경로 내에 놓이게 되는데,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를 증가

시키고, 증가된 전공만족도가 간호사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간호사이미지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자기효능감과 간호사이미지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서 전공만족도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주요연

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수준은 3.38점, 하위영역인 일반적 자기효

능감은 3.16점,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3.40점으로, Ham (2011)의 연구

결과에서는 3.60점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3.62점, 사회적 자기효

능감은 3.52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이 전체적

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수준은 평균 3.57점으로, 3, 4년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Moon과 Lee (2010)의 연구결과 3.61점으로, 

Kwon과 Yeun (2007)의 연구에서는 4점 만점에 3.00점으로 나와 대

체로 간호대학생들은 전공만족도가 좋은 편이었다. Kwon과 Yeun 

(2007)은 이러한 결과가 일반적으로 간호대학생은 간호직이 전문직

으로서 사회적 인식이 되어 있고, 졸업 후 취업 등의 진로문제에 있

어서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이점을 고려하여 이미 직업적 선택을 하

고 입학을 했기 때문에 타 전공에 비해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정도는 평균 3.58점이었으며, 이는 

Choi와 Ha (2009)의 연구결과 3.74점보다는 낮았다. 간호사이미지 

하위영역별 평균은 ‘전문적 이미지’가 3.9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

통적 이미지’ 3.57점, ‘사회적 이미지’ 3.39점, ‘개인적 이미지’ 2.98점 순

으로 나타났다. Park과 Yang (2002)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유무에 

따라 간호사이미지를 조사하였는데, 실습군과 비실습군 모두 전문

적 이미지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전통적, 사회적, 개인적 이미지 순

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간호사이미지 영역

별 평균이 전문적, 전통적, 개인적, 사회적 순으로 나타났던 Choi와 

Ha (2009)의 연구결과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간호대학생은 

간호사가 숙련된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소유하고, 간호사는 가치있

고 보람있는 일을 하며 직업에 긍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전문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1, 2학년이, 학교

성적이 좋을수록, 학과선택 이유가 적성일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성별, 연령, 종교 유무, 임상실습, 입원경험, 가족이나 친척 중 

간호사 유무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3학년 학생은 졸업을 앞둔 학생으로 자기효능감이 1, 2학년

에 비해 낮은 것은 Yoo, Son, Yoo 와 Hong (2006)의 연구결과가 유사

하였다. Yoo 등(2006)은 2학년 학생보다 4학년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을 신규간호사로서 복잡한 임상환경에서 겪게 될 여러 어려

움과 스트레스에 대한 걱정 때문일 것으로 추론하였으며, 간호학생

Figure 1.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Nurse’s image.
*p < .001.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β = .58*

β = .05

β = .29*

β = .41*

Self-efficacy Nurse’s image

Nurse’s image

Table 4.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Nurse’s Image

B SE (SD) β t (p) Ad R2 F (p)

Step 1
Self-efficacy → Satisfaction in major .37 .05 .41 7.40 ( < .001) .16 54.75 ( < .001)
Step 2
Self-efficacy → Nurse's image .28 .06 .29 5.05 ( < .001) .08 25.48 ( < .001)
Step 3
1. Satisfaction in major → Nurse's image .61 .05 .58 12.65 ( < .001) .47 27.52 ( < .001)
2. Self-efficacy → Nurse's image .04 .07 .05 0.64 (.52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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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래에 대한 우려를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학교

에서는 졸업학년 대상으로 사회진출에 대한 대비한 준비교육을 구

체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자

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Park (2003)의 연구결과 유

사하였다.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고, 자

기효능감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라고 하여(Park, 

2003) 학교성적은 학업에 대한 성취를 맛보고 하고 이에 따라 자기

효능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정도는 남학생일 

경우, 학교 성적이 좋을수록, 학과 선택 이유가 적성일 경우 높았으

며, 연령, 종교 유무, 학교 종류, 임상실습, 입원경험, 가족이나 친척 

중 간호사 유무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년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Nam (2010)의 연구에서 학점과 전

공만족도가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적성과 흥미에 따라 전공을 선

택한 경우 전공만족도 수준이 높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학

교성적의 경우 교육내용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교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며, 또 성적이 낮은 학생에 비해 높

은 학생은 시험결과에 성취감을 느끼고. 전공에 대한 자신감이 있

어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Ham (2011)의 연구결과에

서도 적성에 맞게 간호학을 선택한 학생이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와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학과 선택 이유가 적성일 경우 자신에

게 맞는 전공을 본인의 의지와 적응 능력, 성격 등을 평가하고 선택

했기 때문에 가족의 권유나 시험결과, 취업용이 등의 외적 요소에 

의해 간호학을 선택한 학생에 비해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

된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이미지 정도는 남학생

일 경우, 학과 선택 이유가 적성일 경우, 임상실습 경험이 없을 경우

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종교 유무, 학교 성적, 입원경험, 

가족이나 친척 중 간호사 유무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취업이 쉽고 높은 보수가 보장되며 상대적으로 남

성이 소수를 차지하는 분야에 도전하면 그 분야에서 빠른 시일 내

에 승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간호학을 지원하는 남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Boughn, 2001), Lee (2004)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경우 남학생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배제

된 규정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임상실습을 시작하고 여성 환자에 

대한 간호역할의 제한을 경험하면서 간호학과를 선택한 것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남자 간호대학생

은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과 역할에 도전해야 하므로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 않다면 여전히 여학생이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학과를 선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추

후 연구로 성별에 따른 간호사이미지를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

하며,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간호사이미지와 관련된 특

성을 파악하는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학과 선택의 이유가 

적성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간호사이미지 정도가 높은 것은 Park과 

Yang (2002)의 연구와 유사하였으며, 적성에 따른 학과 선택은 간호

사 이미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에서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이 간호사이미지 정도가 낮았는

데, Grainger와 Bolan (2005)의 연구에서도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임상실습이 간호를 가치있는 전문

직이라고 인식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하였고, Park

과 Yang (2002)의 연구에서도 임상실습을 경험한 실습군이 비실습

군보다 간호사이미지가 더 부정적이었다는 결과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었다. 그러나 Kang과 Kim (2002)의 연구에서는 실습 전보

다 실습 후에 간호사이미지가가 더 긍정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하였

다.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 형성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시 간

호사이미지를 향상시키거나 저해하는 상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며,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적절한 간호사 이미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간호사이미지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결과 세 변수 간에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는 전공만족도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Kim 

(2011)과 자기효능감이 간호사이미지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Ham (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Yee (2004)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간호사이미지

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

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으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

호사이미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간호사이미지 간의 관계에서 전공만족

도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 전공만족도는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변수의 관계와 매개효과를 본 선행연구가 없

어 비교하기 어려우며, 세 변수 중 한 변수와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

계를 본 연구는 있었으나 단순한 관계나 영향력만 알아보는 데 그

친 반면, 본 연구는 세 변수 간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는 간호사이

미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간

호사이미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전공만족도를 매

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이 간호사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전

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통하여 간호사이미지를 높일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간호사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적 방

안을 제공할 때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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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간호사이미

지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변수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간호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자기효능감은 3.38점, 전공만족도는 3.57점, 

간호사이미지는 3.58점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과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와 간호사이미지 모두 양

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과 간호사이미지 간의 관계

에서 전공만족도는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간호사이미지에 직접적

으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

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간호사이미지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간호사이미지 형성을 위해 자기효

능감을 증진시켜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재개발과 교육방안

을 모색해야 하며,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변수를 추가하여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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